
석유화학, 이란제재 강화 “긴장”
미국, 7월부터 국방수권법 시행 … 이란산 원유 수입은 문제없어

미국이 <2013 국방수권법>의 이란제재 강화 규정을 7월부터 시행함으로써 국내기업들이 수출에 차질을 빚

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2년 말 미국 의회 통과 후 2013년부터 발효된 이란 제재 관련규정이 180일 동안의 경

과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4월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법의 제재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이란 교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을 만들어 관련기업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미국의 2013 국방수권법에는 에너지 등 제재분야 관련거래(1244조), 철강 등 특정물질(1245조)이 해당되며,

에너지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철강 등 원료와 반제품금속이 포함돼 있다.

2012년 기준 이란 주요 수출품목은 철강 14억7000만달러, 석유화학제품 8억7000만달러, 가전제품 7억7000만

달러, 산업기계 4억2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품목별로 어느 정도 수출 차질이 있을지는 미국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와봐야 가

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란산 석유 수입은 제재 예외국가로 지정된 우리나라는 적용되지 않아 원유 도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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